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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요처간 상생 발전 R&D과제 

정부가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

- 350억 원 규모, 구매조건부사업 R&D, 5월 10일까지 과제 모집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TIPA’)은 수요 및 투자 

기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자유공모 2차 과제를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2002년도부터 중소기업 R&D를 지원한 

대표 사업으로,

 ◦ 중소기업-수요처(투자기업) 간의 R&D를 통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

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

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과제를 신청하는 

구매연계형과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

동의서’를 받아 과제를 신청하는 공동투자형으로 구분된다.

이 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업협력사업실곽문현실장(044-300-0650), 이혜문팀장(044-300-0651)

∙배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홍보전략팀김민철팀장(044-300-0230), 정민규책임(044-3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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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한 도전적 R&D과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구매

계약을 면제하고 지원 규모도 최대 3년에 24억 원까지 지원한다.  

□ 이번 2차 사업 공고는 구매연계형 과제 총 241개 과제에 대하여 

296억 원, 공동투자형 총 36개 과제, 5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 지원분야로는 일반 R&D, 조달혁신, 소재·부품·장비, BIG3 

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 ‘22년 자유공모 2차 신규과제 세부 지원내용 >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세부과제 지원분야

구매연계형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2.5억원 이내)

조달혁신 최대 2년 10억 이내(연간 5억 이내)

공동투자형
일반과제

BIG3
소부장

최대 3년
24억원 이내

(정부 최대 12억, 
정부와 투자기관 1:1 출연)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
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자유공모 1차에서는 227개, 43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과제를 선정하여 4월중 지원 

예정이다.

□ TIPA 이재홍 원장은 “본 사업은 중소기업과 수요처가 힘을 합쳐 

기술개발을 통해 value chain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 사업 주체간 상생 협력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가치

있는 동행을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TIPA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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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하반기 지원을 위한 2차 자유공모 

과제를 5월 10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이후 2차 지정공모 과제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혜문 팀장(☎ 044-300-065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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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2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신규 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
(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지원조건 및 한도

구 분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개발비 비중
(현금부담비율*)

지원대상
공고방식

정 부 주관
수요처  및 
투자기업

수요처  및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10억원
(지원구분마다 

상이)

65% 이내 15% 이상 20% 이상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65% 이내 35% 이상 -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구매계약서 65% 이내 35% 이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대기업 1:1, 

중견기업 3:2)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수요처의 연구개발부담비 중 60% 이상 현금, 40% 이하 현물

□ 지원규모 : 2,340억원 (신규 852억원, 계속 1,4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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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자유공모

과제 제안 → 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투자기업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정공모

RFP 신청·접수 → RFP 선정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수요처(투자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중소기업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 현황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지분관계가 없어야 함

 <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기업 참여현황(65개) >

  ▪ (대기업, 17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KT, KCC건설, 
네이버, 한화시스템,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 (중견기업, 24개사)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경창산업, 티와이엠,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디아이씨, 톱텍, 세하,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탑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켐텍, 아세아텍, 
남양넥스모, 토비스, 삼화페인트, 에스지이

  ▪ (공공, 24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SRT, 도로교통공단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